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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들이 많이 받고 있는 직무상의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맞닥뜨

렸을 때 대처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과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의 여부를 측정하는 융합적 이직 의도간의 관계와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 두 변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어떠한지를 알아보

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전국에 소재한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 관련업계에 근무하는 성폭력 상담원 243명이다. 연구

도구는 상담원의 연구변수에 관한 설문지로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관계 분석과 Bron & Kenny의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성폭력 관련기관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자아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 이직 의도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났다. 둘째,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본 결과, 자

아탄력성은 상담원들이 많이 받고 있는 직무상의 직무스트레스와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의 여부를 측정하는 

이직 의도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상담원의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에 관계에

서 자아탄력성의 의해 매개되어짐을 밝혀 상담원의 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 자아탄력성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키워드 : 성폭력, 상담소, 원스톱 지원센터, 상담원,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이직 의도

Abstract  The research is aimed at find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vocational stress and willingness to 
engage in vocational stress, which measures vocational stress and the ability to cope with the job, and how 
the job stress relates to job mobility. First of all, the job stress and willingness to transfer job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related agencie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hile self-exploitation, job stress, and 
willingness to move jobs have shown negative correlation. Second, the self-assessment of self-assessment of 
ego resilience has served as a complete parameter in rela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motivation 
and willingness to leave the job, which is the job of occupational duties. Based on this study,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self-reference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role of job stress in the workforce because 
of its self-reference of job stress and motivation in relation to job stress.

Key Words :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s, one-stop support centers, counselor, job stress, ego resilience, 
motivation to m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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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사회 과정을 거치

면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 

성폭력 범죄는 점차 흉포화 될 뿐 아니라 성별이나 연령

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등 그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는 다른 범죄피해보다 피해자에게 

신체적·경제적으로 더욱 광범위한 피해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책적 요구의 확대로 성폭력 상담소의 필요

성이 대두되어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설립 되었으

며[2],이를 시작으로 현재는 성폭력 상담소, 통합 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여성 긴급전화 1366등과 같이 다양한 형

태로 설립되어 성폭력 피해자에게 전문적 상담과 의료

적·법적 지원을 하고 있다(정여주,2011). 아동성폭력범죄

의 증가와 2차 피해에 대한예방을 위해 설치된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8개소, 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

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의 통합 형태인 해바라기여성·아

동센터가 8개소로 총 3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3].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보호자에 

대한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며[1], 피

해자의 의료적 상담·지원, 외상에 대한 치료와 함께 법의

학적 증거물의 확보, 임신과 성병의 관리, 법률적 지식제

공 등의 업무에 관여하는데[4], 때로는 경찰이나 검찰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이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

구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들은 피해자와의 신뢰형성

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심정에 공감하고, 피해자들이 

경험한 사건의 치유와 법적 처리 과정에 대해 함께 탐색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5].

현대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발전해감에 따라 사

람들은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5].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스트레스가 전문적인 정신건강진

단과 함께 상담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수준이며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다고 하였

다[6].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 역시 업무 특성상 교대근

무 등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수면부족 및 수면장애 등의 

신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다[7].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이직 의도에 관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

설의 근무환경,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리

더십, 직무만족도, 의사결정참여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8]. 특히,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이

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에서 이직 의도의 가

장 중요한 선행요인 중의 하나로 직무스트레스가 지적되

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9].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성

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는 연

관성이 있으며, 다양하지 않은 시설의 조직체계와 동료

와의 밀접한 인간관계로 인해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이직 의도가 증가한다[10]. 또

한 시설장의 리더십, 조직풍토, 상담활동도 상담원의 직

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11].

그러나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열악한 근무조건으

로 발생되는 낮은 직무만족도와 높은 직무스트레스의 정

도는 개개인마다 다르며, 모든 상담원들의 직무스트레스

가 이직행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12]. 이러한 현상은 우

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다양한 스트레

스 상황을 경험하게 되지만 스트레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위기에 직면 

했을 때 어려움을 잘 견디고 회복해서 힘을 얻고 내적자

원을 풍부하게 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성취하게 하는 것

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3].

최근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이 겪는 직무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적응기제로 

자아탄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14]. 자아탄력

성이란 스트레스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갈등

상황, 불균형과 같이 적응이 필요한 환경적 상황에서 자

아통제의 특정한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인의 역동

적인 능력이다.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자아탄력성은 

상담현장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 상황으로부터 상담원

이 받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경험에서

도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여 맥락에 적합한 상담

활동이나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기

능한다[15].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상담원은 긍정적이

고 적극적인 태도와 대인관계에서도 개방적이어서 내담

자와 동료와의 온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최근 연구에

서 보고되고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

의식을 토대로 하여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직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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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 이직 의도 및 자아탄력성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

써,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 이직 의도 

및 자아탄력성의 효율적인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들

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이직 의도와 자아탄력성에 

관계를 알아보고, 상담원들이 많이 받고 있는 직무상의 

직무스트레스, 개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대처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과 직장을 떠나려고 하는 생

각의 여부를 측정하는 이직 의도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

성이 매개하여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

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들의 

상담의 질 향상을 위한 개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맞닥뜨

렸을 때 대처하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함양시킬 수 있

는 상담원교육프로그램개발과 근무환경이 개선되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들이 긍정적

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런 연구목적을 위해 

이 연구에서 살펴볼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 이직 의도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의도로 영향을 미쳤

을 때 자아탄력성과의 매개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주로 서울, 수도권과 강원 등 전국에 근무하

는 성폭력 관련기관 상담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

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 강

원 등 전국에 소재한 성폭력 상담소, 통합 상담소, 성매매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쉼터, 여성 긴급전화 1366에 근무

하고 있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상담원 250명에게 배부하였고, 총 248명의 관

련기관 상담원들로부터 회수(99%의 회수율)하여, 그 설

문지 중 문항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응답한 

설문지 5개를 제외한 243명의 응답지를 본 연구의 자료

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주요특성

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tudied                              (N=243) 

characteristics Desc' 
Freque
ncy

percent 
Effective 
percent

Cumulative 
percent

sex Man 32 13.2 13.2 13.2

Woman 211 86.8 86.8 100.0

Career 
experience

0-6 Month 79 32.5 32.5 32.5

7-12 Month 70 28.8 28.8 61.3

13-36 Month 43 17.7 17.7 79.0

37-60 Month 50 20.6 20.6 99.6

Over 61Month 1 .4 .4 100.0

Forms of 
employment

permanent 
employee

92 37.9 37.9 37.9

contract 
worker

102 42.0 42.0 79.8

Part-time job 34 14.0 14.0 93.8

Other 15 6.2 6.2 100.0

2.2 연구도구 

2.2.1 이직 의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이직 

의도에 대한 측정도구는 Mobley(1982)에 의해 개발된 도

구를 중심으로 문영주(2010)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이용한 단일 요인의 10 개 문항, 5점 리커트 척

도를 업체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예

비적으로 조사된 것에서 내적일치도 계수는 .820으로 조

사 되었으며, 제거 했을 때 내적일치도 계수가 상승된 문

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에서 Table 

2에서 보는 것처럼 내적일치도 계수는 예비조사 보다 약

간 상승하여 .842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제거 시 내적일

치도 계수가 상승하는 문항들은 없었다.

Table 2. Interconnection agenda composition and reliability

Subordinate factor Item No No Cronbach's α 

Employee intention to 
move 

1, 2, 3, 4, 
5,6,7,8,9,10

10 0.842

Total 10 0.842  

2.2.2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장세진 등(2005)

이 개발한 한국인의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SF) 

단축형을 도구 개발자의 허락을 얻어 사용하였다. 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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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측정 도구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직무요구 4개 문

항, 직무자율성 결여 4문항, 관계갈등 3문항, 직무불안정 

2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부적절 3문항, 직장문화 4문

항으로 총 24문항의 7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높

은 점수 일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총 

24개 문항 중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요인이 낮은 

3, 7, 8, 9, 10, 11, 14, 15, 16, 1번, 24, 20문항은 역산 처리

하였다. 직무스트레스의 전체적 평가는 측정값의 분포가 

치우치는 것을 피하고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측정값을 얻

기 위하여 각 영역별 실제점수를 100점 환산법을 사용하

였다. 장세진 등(2005)의 연구에서 제시한 신뢰도는 

Cronbach'sα=.82였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직무스트레

스 척도는 Table 3에서 보는 것처럼 Cronbach’sα=.78이

었다.

Table 3. Job Stress Question and Reliability

Subordinate factor Item No No
Cronbach's 

α 

Job demands 1, 2, 3, 4, 4 0.563

Job autonomy 5, 6, 7, 8, 4 0.659

Conflict of relations 9, 10, 11, 3 0.875

Job instability 12, 13 2 0.791

Organizational system 14, 15, 16, 17 4 0.855

Compensation 
inappropriate

18,19,20 3 0.875

Job-culture culture 21,22,23,24 4 0.814

Total  24 0.78

2.2.3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 박은희(1997), 등에 의해 개발된 탄력성 

척도를 참고로 김관훈(2014)에 의해 중학생에게 적합하

게 재구성 한 문항 수정 보완하여 사용된 것을 사용 하였

다. Table 4에서 보는 것처럼 척도의 각각 문항은 5점 평

정 척도이며 각각 하위별, 요소별 문항구성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Self-excitation and reliability of ego resilience

Subordinate factor Item No No
Cronbach's 

α 

Emotional control 1, 2, 3, 4, 5 5 0.898

Dynamism 6, 7, 8, 9, 10 5 0.874

Interpersonal relations 11, 12, 13, 14, 15 5 0.875

Optimism 16, 17, 18, 19, 20 5 0.886

Curiosity 21,22,23,24,25 5 0.899

Total 25 0.89

2.3 연구절차

2.3.1 예비조사

본 연구 예비조사는 서울특별시에 관악구에 소재한 

성폭력 상담원 보수교육생 20명을 대상으로 2017년 2월1

일부터 2월 15일까지 2주간 진행하였다. 예비조사를 통

해 상담원들이 경험한 또는 경험 했던 직무스트레스와 

회사를 떠나려는 이직 의도와 개인적으로 느끼는 자아탄

력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설문지 문항에 대하여 상담원에

게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검토를 실시하였고, 성폭력관련

기관 상담원들이 자아탄력성 설문지 문항을 보다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하여 보완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었고,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10∼19분으로 이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2.3.2 본 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7년 2월 16일부터 5월 15일

까지 진행되었으며 서울 지역에 소재한 성폭력 관련기관

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지는 상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센터

장 또는 상담원들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설문지 작

성방법, 설문지 내용의 구성, 등에 대하여 사전 전화통화 

후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였으며 일부기관은 

우편을 통하여 설문이 이루어졌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

지는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 250명에게 배부하였으며, 

총 248명의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들로부터 회수되어 회

수율 99%를 보였으며, 설문작성 된 설문지 중 일부 문항

에 응답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하게 응답한 5개를 제외한 

243명의 응답지를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직

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이직 의도가 어떠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성폭력관련기

관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의 관계에서 자아

탄력성이 매개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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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 자아

탄력성, 이직 의도 간의 상관관계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의도

에 미치는 영향의 자아탄력성 정도의 매개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상관

분석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Table 5에 보는 것처럼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와 매개

변수인 자아탄력성간의 상관분석 결과 두 변수 간에는 

관계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95, p < .001) 그리고 직무스트레스와 종속변수인 이

직 의도간의 관계를 보면 두변수간의 관계는 양(+)의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502, p < .001). 첫

째,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는 r = -.223, 

p < .001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자아탄력성과 이직 의도와의 관계는 r = -.492, 

p < .001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의 관계는 r = .200, 

p< .001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job turnover 

and self flexibility                       (N=243)

Description job stress
job 

turnover
self 
flexibility

job stres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

 Significant probability

N 243

job turnover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502** 1

Significant probability .000

N 243 243

self flexibility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95 -.048 1

Significant probability .140 .457

N 243 243 243

*p <.05,**p <.01

3.2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의 마지막단계로 상담원들이 받

고 있는 직무스트레스가 기관을 떠나려는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의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

기 위해 직무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수로 이직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

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상담원의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 와 개인들

의 자아탄력성의 공차한계는 .95 이며, 분산팽창지수요인 

지수는 1.50로 독립변수 간 다중 공선성의 위험은 배재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Table 6 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상담원의 이직 의도에 대한 성폭력 관련기관 상담

원의 개인들이 받고 있는 직무스트레스와 개인들 간의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살펴보면, 2단계 분석에서는 상담

원의 이직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직무스트레스의 

영향력이 3단계 분석에서는 감소하였고(= .502 p < .001- 

> = .095, p > .05),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고, 자아탄력성만이 상담원의 이직 의도(= -.095 p < 

.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상담원들이 받고 있는 직무스트레스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면, 2단계인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직 의도 변수에 대한 영향이 미치게 되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탄력성은 상담원의 직무스트레

스와 이직 의도에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고 있다고 본다.

Table 6. The job stress of a counselor is the motivation 

for moving jobs and self-abasement

No Description
Non-stan
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ized 
coefficie
nt(ß)

t R² F р

1st

Independent : 
jobstress 
Parameter: 
self flexibility

-.146 -.095 -1.481 .009 2.192 .000

2nd

Independent : 
job stress 
Dependent : 
job turnover

.122 .502 9.012 .252 81.219 .000

3rd

Dependent : 
job turnover
Dependent : 
job stress  

.122 .502 9.012 .252 81.219 .000

Parameter: 
self flexibility 

-.146 -.095 -1.481 .009 2.192 .000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 개개인이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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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상담현장에서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와의 관계 속에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성폭력

관련기관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의 상관관

계를 살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록 이직 의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

와 이직 의도 각각 자아탄력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는 자아탄력성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

와 자아탄력성과의 부적 상관관계는 상담원의 직무스트

레스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정서와 행위에 대

하여 자아탄력성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상

담원의 이직 의도 또한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 등의 여러 하위

요인의 융합적인 관계에서 각각 높은 부적상관관계를 나

타냈으며, 이는 상위체계인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상담

원의 이직 의도는 낮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의 자아탄력성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 하게하

여 이직 의도를 감소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위의 내용

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 이직 의도와의 서로 밀접한 관계를 알아보

았으며, 이를 토대로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와의 관

계에서 자아탄력성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

다. 둘째,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

과,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자아탄력성은 직무스트레

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개변인으로서

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종속변인은 다르

지만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의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

한 연구(최인선,2013)와도 같이 한다. 직무스트레스와 이

직 의도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2단

계 분석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직무스트레스가 3단

계 분석에서는 그 영향력이 모두 감소하였고, 자아탄력

성과 직무스트레스가 함께 투입하였을 때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력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상담

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

탄력성은 완전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

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 전국전체를 대상으로 표집 

한 것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 지역 및 지방일부에 소재한 

성폭력관련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둘째,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자아

탄력성, 이직 의도는 정체되어 있는 현상이 아니라 지속

적으로 상담원이 느끼는 현상이기 때문에 횡단적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셋째, 자아탄

력성은 상담원 개인의 성격자원으로 상담원의 기질과 환

경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

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넷째, 자아탄력성

의 매개효과 검증을 Baron & Kenny의 회귀분석만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자아탄력성이 완전매개변인으로

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하여 

자아탄력성의 매개역할을 검증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

성, 이직 의도와의 관계와 직무스트레스가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

에 그쳤지만, 이와 같은 변인 외에도 상담원의 이직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만족, 심리적 소진, 근무환경 등 상

담원을 둘러싼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연구 할 필요

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가 가지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의 

자아탄력성이 직무스트레스와 이직 의도간의 관계를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자아탄력성의 중요성

과 함께 상담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자아탄력성 증

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성폭력관련기관 상담원들이 상담현장에서 

직무수행과 내담자와의 상호작용하는 데에 있어 직무스

트레스와 이직 의도는 상담원이 내담자에게 질 높은 상

담을 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담서비스 욕구수요에 대한 국가적, 사

회적으로 양적인 관심보다는 상담현장에서 내담자들과 

관계를 맺는 상담원들의 융합적 영향에 해당하는 여러 

변인들, 즉 직무만족, 전문성 인식향상과 성폭력관련기관 

근무환경개선 등과 같은 상담원들의 저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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